
  타문화 복음전도를 위한 변화 

  김병선 선교사 

사도행전은 역사책입니다. 사도행전 1:8 의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1-7 장; 동질문화권), 온 유대와 사마리아(8-12 장; 
유사문화권), 땅 끝(13-28 장; 타문화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유대인 중심에서 종족 문화의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퍼져나가게 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유대주의적 성격에서 탈 유대주의 경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문화의 벽을 넘어 유사문화권과 타문화권으로 사역의 
범주를 넓혀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일곱 집사의 선택과 사마리아 전도 (행 8:5-25; 유사문화권 전도)
이방에서 태어나 자라서, 당시 지중해 연안의 코이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출신 신자들이 예루살렘교회의 집사로 세워지면서 복음이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5 절의 일곱 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방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빌립 집사에 의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사마리아(왕하 17:6,24)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큰 열매가 생겼습니다(8:5-8).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 두 사도가 
거기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8:14-17),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8:25). 

2. 아프리카인, 에디오피아 사람 전도 (행 8:26-39; 함족을 위한 타문화권 선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에서 사역 중인 
빌립에게 지시하셔서 유다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있던 위치나 영적 훈련의 정도로 볼 
때, 사도들이 더 적임자이지만 사도들은 함족 계통에 속한 에디오피아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0:28). 빌립 집사는 문화적으로 타문화에 
열려있었기에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3. 로마인 고넬료의 일가와 친구들 전도 (행 10 장: 야벳족을 위한 타문화권 선교)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큰 보자기에 
율법대로 하면 깨끗하지 않아서 먹는 것이 금해져 있던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을 세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거하는 
집에 도착했고,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 가라고 지시하셔서 베드로가 야벳족 계통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여, “28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행 10:28-29).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하며(10:34-35),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말씀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 사실에 
놀란 베드로와 함께 갔던 여섯 형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10:44-48). 
 
4. 이방인 전도에 대한 예루살렘교회의 변화 (행 11:1-18) 
예루살렘 교인들 중 할례 시행을 고집하는 신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비난하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게 된 과정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다 설명하고(11:1-16),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11:17)하자, 예루살렘교회의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며 받아들였습니다(11:18). 이렇게 하여 그들의 유대주의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문화의 벽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변화의 결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데서(11:19),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변화가 
생겼고(11:20),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결과로 생긴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첫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교회였습니다. 생각의 
틀인 사고의 변화는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레교회는 사도들이 인도하던 정통적 교회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유대주의적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종족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을 향하여 전도 문을 넓혀가는 데에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다른 
종족/문화 속으로 전파되게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의 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열린 교회의 열린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사람들!” 




